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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오늘부터 방탄소년단(BTS),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

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*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.
* 퍼블리시티권: 얼굴,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

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

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부정경쟁방지법’) 이 8일부터 시행

된다고 밝혔다.

ㅇ 앞으로 △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, △경제적 가치를 지니는,

△성명, 초상, 음성,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

보호대상이 된다.

-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

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,

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.

ㅇ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,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

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, 특허청에 행정조사를

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.

유명 연예인, 스포츠인의 얼굴과 이름,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

-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8일부터 시행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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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방탄소년단(BTS), 오징어게임, 기생충 

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, 엔터

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

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.

ㅇ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,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

팬 상품(굿즈)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

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,

지난 2일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 설명회 영상은 특허청 유튜브 

채널*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.

* https://www.youtube.com/user/kipoworld

ㅇ 또한,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, 주요 문답집과 

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

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.

□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소위 ‘퍼블리시티권’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

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,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

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.”라며, “새로운 법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

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

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.”고 말했다.

     


